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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복 문양 디자인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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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Pattern Design of Patient Gowns of Domestic General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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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ajor factor in making current hospital gowns is how to manage patients from the standpoint of hospitals. 
This shows that hospital gowns have not been considered as an apparel for a specific purpose with a design that considers 
the psychological composure of patients. This study, along with a meticulous analysis of the pattern design of domestic 
hospital gown suggests a design philosophy that can be of emotional help to patients. The analysis of hospital gowns in 
terms of motif is that the corporate identity of the hospital in question, along with the lettering symbolizing the hospital 
is conspicuous. The motif shown in the pattern also has a brightness contrast and two-way pattern. This study suggests 
hospital gown patterns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color dynamics, utilize repetition arrangement, camaieu arrange-
ment and faux camaieu arrangement. Second, make use of warm colors in order to enhance trust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staff. Last, use green color as a dominant color for the hospital to be felt of as a convenient space. Utilizing these 
three factors in the future design of hospital gowns will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new hospital gowns that render a 
psychological composure.

Key words: hospital gown (환자복), pattern design (문양 디자인), domestic general hospitals (상급종합병원), color dynamics              
(색채 역학), psychological composure (심리적 안정)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환자복은 환자로 하여금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심리      

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원활한 치료행위를 가능하       

게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의류이다. 환자복의 색상과 디자        

인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과 같은 감정적 효과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기능       

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환자복은 대부분 환자의 편        

의보다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관리의 용이함을 주요한 고려요소      

로 삼고 있다. 이는 환자복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며, 환자의 상황을 고려한 디자       

인과 편안함 등의 요소를 반영한 특수목적 의류로서 인식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병원이 환자 중심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치료 목적의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황 및 정서적 안정 등 다각도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Park      

et al., 2006). 더불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환자복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       

스의 범위는 의료 기술을 포함하여 인적 서비스, 봉사정신, 신뢰        

성, 접근성, 상호성을 비롯하여 병원환경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되는데(Woodside et al., 1989; Zeithaml et al., 1996). 환자복        

과 침구류, 의료보조용품 등은 의료기관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복은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다. 입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환자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환자복의 소재와 디자인적인 측면이 환      

자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Jung      

& Lee, 2010). Powell(2004)은 병원서비스가 환자중심의 서비      

스를 지향해야 하며 환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중요        

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환자복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환자중심 서비스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환자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환자복 디자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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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Jin et al., 2010). 미적인 측면이 강        

조된 환자복 디자인에 대한 요구와 관련 선행연구가 꾸준히 발        

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Feather et al., 1988; Feather et         

al., 1989; Lee et al., 2006; Park, 2004; Park et al., 2006; Ryu            

et al., 2006; Song & Song, 1999) 기능성이 가미된 환자복뿐         

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환자복 디자인 개        

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 환자복 디자인 현황을 분석        

함으로써 병원의 의료서비스 측면 및 환자의 정신적 회복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자복의        

디자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기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조형적       

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환자복 문양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자복에서 조형적으로 주요하게 다루      

어짐과 동시에 병원의 정체성 및 타 병원과의 차이점을 부각시        

키는 요소인 문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미적으로 우수       

한 환자복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서울 소재 상급종합       

병원 13곳에서 제공되는 일반환자복을 대상으로 환자복 문양      

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3곳 중 고려대학교병원, 삼성서울      

병원, 세브란스의 경우 각 병원 별 두 곳의 지점에서 동일한         

환자복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하나의 사례로 통합하였다. 환자      

복 디자인 분석에 활용한 이미지는 병원 공식 홈페이지, 블로        

그 등으로부터 실물 사진을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환자복 문양       

디자인 분석요소로는 환자복 색상, 문양, 디테일을 중심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 색상은 바탕, 문양, 레터링(Lettering)으로 세분      

화하였으며, 문양은 양식화된 형태와 레터링의 형태로 로고를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양 디자인의 자세한 분석을 진       

행하기 위해 도식화를 제작하고 병원 CI와의 유사도도 함께 살        

펴보았다. 더불어 수집한 사진자료로부터 디테일을 자세히 살      

펴보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소매, 바짓단, 상의 주머니, 네        

크라인 부분으로 한정하여 디자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환자복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인간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80%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공간 안에서 색채가 갖는 비        

중은 매우 크다. 이에 기능을 비롯하여 생리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병원 색채(Health care facilities color, 病院色彩)       

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Park et al.(2016)에 따르면 환자        

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병실의 환경색채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y계열(y, yr, gy)의 색상으로 고명도/저채도를 사용하여 온       

화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는 채도가 낮고 난색계열 색상을 사        

용하는 것이 치유와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색채가 갖는 온도감이 반영된       

결과로서 온도감 감성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더라도 색       

채 감정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Ou et al., 2018). 그러므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의 색채계획에서 온       

도감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감성요소 중 하나이다.

완공된 지 오래된 병원의 경우 치료에 중점을 두어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시설의 형태로 설계되었다. 최근 병       

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의료      

관광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에게 심리적, 감성적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        

다. Ulrich and Zimring(2004)는 병원의 치유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환자는 자신이 머무        

는 공간 내에서 미적으로 우수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때 만         

족도는 증가하고 우울감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며 감성적인 측        

면에 대해 언급하였다. 

병원의 물리적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       

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자가 매          

일 착용하는 환자복이 제시되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가 입는 옷        

이나 모자와 같은 아이템은 환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 Kim and Lee(2000)는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등장한 방법론 중 하나인 감성과학은 소비자의 감성을 파        

악하고 적절한 응용이 필요한 분야로 패션을 언급하며, 의류제       

품 기획 시 감성과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의복 디자인 시 고려되는 색, 실루엣 등의 요소와 함께 문양         

은 물리적, 심리적 효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아내는 중요한 요소이다(Davis, 1996). 문양은 색상, 배열, 종       

류, 배경과의 관계, 표현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데,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문양이 가진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다(Choi, 2010; Kobayashi, 1981;       

Lee & Kim, 2007; Moon, 2010; Park, 2013/2016). 이 밖에도         

Kim and Lee(2000)는 의복무늬에 대한 선호도, 구매욕구, 쾌감       

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환자복에        

접목하여 환자의 감성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양 디자인        

을 개발 및 적용한다면 환자가 받게 될 선호도와 쾌감이 병원         

이미지 또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자복 디자인의 심미적인 환자복 디자인 개발을 위해 먼저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1.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1990년대를 시작으로 환자복 디자인과 관련된 선      

행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환자복에 관한 초기 연구는      

Song and Song(1993)의 다목적 환자복 연구, Hwang et al.(1999)        

의 프리사이즈 환자복 개발 연구, Cheon and Suh(1999)의 소        

아 환자복의 착용 실태 및 선호 디자인에 관한 연구 등 디자          

인과 의복구성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에 들      

어서며 다각도에서 환자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Park      

(2004)은 환자,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복 디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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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환자복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견해       

및 입장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유용한 환자복의 요건을 제시하       

였다. 이를 기점으로 환자 연령대에 따른 환자복 디자인을 비        

롯하여 특정 질병군에 속한 환자를 위한 기능성 환자복 디자인        

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그 결과 Park et al.(2006)의         

치매환자복의 유형과 그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Ryu et al.         

(2006)의 치매환자복의 착의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Lee et al.(2006)의 고려대학교병원 일반환자복과 산부인과용 가      

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Park et al.(2012)의 척추 수술         

환자를 위한 환자복 개발, Choi et al.(2013)의 임산부가 출산        

후 병원에서 착용하는 산부인과 환자복에 대한 착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산부인과 환자복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연구 등 병원 진료과 특성에 맞는 환자복 연구         

도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Park and Ryu(2008)는       

와상환자를 위한 환자복 개발을 위해 세 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환자복 하의를 개발하였고, Chung et al.(2010)는 성별과 연령       

층에 따른 병·의원의 의류 제품 소비 경험을 통해 환자복의 개         

선 방안을 도출해냈으며, Lee and Park(2013)은 환자복의 일부       

인 패스너를 이용하여 고령 환자를 위한 환자복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등 환자복 디자인 관련 연구는 꾸         

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2.1.2. 국외 현황

선진국의 경우 19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환자의 존엄성      

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 환자중심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Black &Torlei, 2013; Gordon & Guttmann, 2013; Lee et al.,         

2015; “New Patient Gowns”, 1963). 일례로 2018년에 진행된       

미국 Parsons School of Design의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Care+Wear 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Fig. 1은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존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인 측면을 고        

려한 환자복이다(Safronova, 2018).

같은 해 Care+Wear사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환자를 위한 후       

드티를 개발하였다. 디자이너 Oscar de la Renta는 암 투병 당         

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환자의        

치료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가 사망한 이후 Care+Wear의 CEO인 Chat Razdan은 Oscar       

de la Renta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Laura Kim과       

Fernando Garcia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암환자 치료 시 가슴       

부분 오픈이 손쉬우면서도 미적으로 우수한 chest access hoodie       

를 개발하였다(Fig. 2). Fig. 2는 외모 관리 행동 및 패션 제품          

소비를 포함하여 인체를 치장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향상시키는      

패션 테라피(Fashion therapy)가 적용된 사례로서 의복을 통해      

외모를 개선시켜 환자의 자기존중감은 향상시키고, 부정적 인      

상은 감소시키는 심리치료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Park et al.,        

2007). 이 외에도 특정 질병군에 속한 환자를 고려하거나 다기        

능 환자복 개발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Chang et al.,       

2016; Gordon & Guttmann, 2013; Jankovska & Park, 2018;        

“New Patient Gowns”, 1963).

해외의 환자복 디자인 개발 사례와 달리 국내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환자복의 기능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미적으로 우수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환자의 정서적       

인 측면에 깊이 관여하여 심신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자의 입장에서 치료의 용이함과 편리성      

에 치우쳐져 있는 실정이다. 심미적인 관점에서 환자복의 디자       

인을 다룬 선행연구의 부재는 현재 국내의 의료서비스가 다각       

도에서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2.2. 문양의 모티프와 패턴

문양은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상징화된 이       

미지 즉 기호로서 특정 문양이 가리키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더        

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Moon &        

Kim, 2017).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문양의 경우 특정 시기의        

시대적 특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미적 활동의 일종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Yoo, 2010). 의도에 따라 대상, 목적, 위치, 배        
Fig. 1. Care+Wear× Parsons, “The patient gown project”. From 

Care+Wear× Parsons (2018). https://www.careandwear.com

Fig. 2. Care+Wear × Oscar de la Renta, “Chest access hoodie”. From 

Care+Wear× Oscar de la Renta (2018). https://www.careandw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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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양식 등을 달리 표현하며 점차 독자적인 미술양식으로 자        

리잡게 되는데, Ruskin은 문양이 목적, 용도, 장소 등 적합성이        

부여될 때 진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Yoo, 2010). 이러       

한 문양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해됨에 따라 독특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재해석되고 있다(Lee & Koo, 2018). 

조형 미술의 미적 표현 3요소 중 하나인 문양은 사물의 겉         

면에 드러나는 상징적인 무늬를 일컫는 말로 도자기, 공예품,       

의류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활용된다. 문양의 기본 단위는 그         

문양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모티프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되       

는데, McJimsey(1973)에 따르면 표현방법에 따라 자연적     

(Realistic or naturalistic) 모티프, 양식화(Stylized or weaken) 모       

티프, 추상적(Abstract) 모티프, 기하학적(Geometric) 모티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자연적 모티프는 자연을 모방하        

거나 인공 사물인 대상을 동일하게 묘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사진을 보는 듯 사실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둘째, 양식화 모티        

프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        

이 아닌 대상의 실제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생략, 단순화, 과장 등의 방법을 통해 변형된 상태를 말한다.        

셋째, 추상적 모티프는 대상의 본래 모습을 인지할 수 없을 정         

도로 변형시킨 상태를 일컬으며, 넷째, 기하학적 모티프는 직선,       

원, 사각형, 삼각형 등 기하학적인 도형을 활용하여 대상을 나        

타내는 표현방식이다.

모티프는 배열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섯 개의 문양 배열로 정리된다. 첫째, 한 방향 패턴은 한 방          

향에서 볼 때만 같은 효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2방         

향 패턴은 180º 변환 각도에서만 같은 패턴으로 보이는 패턴으        

로 상/하 또는 좌/우의 2방향 변화에서만 같은 패턴으로 보인        

다. 셋째, 4방향 패턴은 90º마다 혹은 4방향에서 같은 문양의        

효과의 패턴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중심으로 90º 혹은 45º 어긋        

난 상태에서 90º마다 변환의 4방향에서 같은 문양의 효과를 누        

릴 수 있다. 넷째, 방사형 패턴은 모티프들이 한 지점에 몰려         

있다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배열로 신체의 한 곳에 강조점을 두         

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며, 다섯째, 전 방향 패턴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패턴으로 재단이나      

봉제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덜하며, 옷감의 필요량도 최소화        

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병원 환자복 문양의 특이점 중 하나는 레터링이라고 할        

만큼, 환자복 디자인에서 글자가 갖는 비중과 중요도는 크다.       

레터링이란 글자 모양의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표현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조형적으로 치환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       

한다(Yang & Lee, 2010).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레터링은 세        

부 조건에 의해 달리 표현되는데, 상황 및 요건에 따라 글자         

및 글자배열의 모양을 조절함으로써 미를 표현하는 것이 레터       

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레터링의 기본이 되는 글자는 뼈         

대, 스킨, 장식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Fig. 3). 뼈대는 글자         

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뼈대 위에 정사각형의 모듈이 한 개         

의 단위로 줄기의 형태를 이루게 되며 각 줄기의 모서리 또는         

끝부분에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하나의 레터링으로 탄생한      

다(Han, 2014).

현재 국내 환자복 디자인에 적용된 레터링은 기업이나 브랜       

드 명칭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자 디자인의 일종으로 글자가 가        

지는 판독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조형성을 표현한 형       

태가 주를 이룬다(Shin, 2016). 레터링에 있어 중요한 점은 첫        

째, 기본적인 문자구조의 특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둘째, 레터       

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조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아이       

디어와 이미지를 높이고, 셋째, 목적에 맞는 가독성과 짜임새를       

통해 색채의 상징성, 명시성, 형태와 독자성, 시대감각 등을 반        

영하고, 넷째, 앞선 내용을 총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Yang      

& Lee, 2010). 이처럼 레터링은 단순히 글자의 나열이 아닌        

문자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문자의 형태에 의미를 독창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성이며, 특정 목적에 맞춰 제작되는 경        

향이 강해 그 자체로 고유성과 개성이 돋보이는 특성을 가진        

다. 그 중에서도 병원 환자복 디자인에 적용된 레터링은 그 특         

수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레터링이 가지는 특성을 배가시       

켜 표현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본 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환자복 문양 분        

석을 위해 모티프와 패턴을 중심축으로 하여 모티프는 형태, 종        

류, 색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패턴화한 것을 바탕으로 배        

색, 배열, 레터링 구조(뼈대, 스킨, 장식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3.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환자복 문양의 디자인 분석을 위해 문양의 기준        

단위인 모티프를 도식화하고 이를 패턴화하여 심도 있게 살펴       

보고자 한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13곳 중 동일한 환자복을 제        

공하는 고려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의 사례를 하나     

로 통합하여 총 10개의 환자복 유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병         

원의 모티프와 패턴 그리고 CI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사용된 색상이름은 팬톤(Pantone)의 컬러 파인더     

(Color finder)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사해 보이는 색상명을 대입       

시켰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병원의 환자복은 일반 환의이며 상       

하의 동일한 문양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에 실제 환자복 이미        

Fig. 3. “Module system”. (2014). From Han,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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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바탕으로 패턴의 최소 형태인 모티프의 형태, 색상, 레터        

링 구조를 분석하고 패턴의 배색효과 및 배열을 살펴보았다. 그        

러나 건국대학교병원의 경우 남·여 환자복 색상을 달리하여 제       

공하고 있었으며, 상의의 경우 스트라이프 문양이 적용된 것과       

달리 하의의 경우 문양이 없는 관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1. 종합병원별 환자복

3.1.1. 건국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환자복에 적용된 모티프는 CI와 형태적 연      

관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기하학적인 스트라이프 문양이 상/하       

2방향 패턴의 형태를 띤다. 건국대학교병원은 분석대상 중 유       

일하게 일반 환의를 남·여 성별에 따라 구분한 병원이자 상/하        

의의 디자인이 다른 병원이기도 하다. 남성의 경우에는 한색계       

열의 스트라이프, 여성의 경우 난색계열로 구성된 스트라이프      

문양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색상에 의한 도미넌트(Dominant)      

배색과 톤에 의한 도미넌트 배색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데, 도        

미넌트 배색은 비슷한 색상 또는 색조를 배색하여 전체적인 분        

위기를 통일감있게 연출하는데 효과적이다. 스트라이프 문양의     

Table 1. Hospital gown pattern and CI

Hospital Motif Pattern Corporate identit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Men

Women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Asan medical center

Severance hospital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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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넓이, 배열 방식 등의 변화는 복식의 미적가치와 기능을        

전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다(Moon & Kang, 2008). 이에 건국대학교병원       

의 환자복은 심미적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3.1.2. 경희의료원

경희의료원 환자복에 적용된 문양은 병원 CI 중 레터링을 제        

외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병원 이미지를 일      

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양식화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방향 패턴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채도의        

유색 바탕에 white 색상의 패턴을 배치하여 명도대비를 유도하       

여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바탕을 유색으로 사용한 사례 중 삼         

성서울병원과 경희의료원 두 곳은 공교롭게도 모두 낮은 채도       

의 green 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Green 색상은 힐링을 암시하는        

색으로 Kaya and Epps(2004)에 따르면 휴식을 포함하는 행복,       

편안함, 평화 그리고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연상시킨다       

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색채이미지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green      

계열의 색이 갖는 위상은 다른 색상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3. 고려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의 문양은 병원 CI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양      

식화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대학     

교를 상징하는 호랑이 문양을 통해 환자만 보더라도 고려대학       

교병원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병원입장에서 자        

연스러운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White의        

바탕색과 gray 색상의 문양 간 명도차로 인해 모티프가 더욱        

어둡게 보여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고려대학교병원 환자복은       

일러스트레이션과 더불어 레터링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간소      

화한 모티프에 걸맞게 레터링의 뼈대와 스킨으로 구성된 단순       

한 구조로 명료성을 높인다. 

3.1.4.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의 문양은 병원의 이니셜에 십자가 문양이 더      

해진 형태로 양식화된 모티프와 레터링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       

를 띠고 있다. 레터링은 white 색상으로 채도가 낮은 바탕색        

위에 얹어져 극명한 명도대비를 이루고 있어 가시성이 높다. 이        

처럼 명도차가 큰 배색은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가장 큰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Moon & Kang, 2008). 삼성서울병원       

환자복 문양은 병원의 CI와 다른 레터링 구조를 갖고 있는데        

환자복에는 ‘Samsung Medical Center’의 축약어 SMC를 좌/      

우 2방향 패턴으로 구성하여 정갈하게 배치하였다.

3.1.5.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CI와 환자복에 적용된 문양은 모두 양식      

화된 모티프의 형태를 띠고 있다. White 바탕에 blue 계열을        

사용하여 명도대비를 통한 명시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blue 색       

상이 가지는 색채 특성으로 하여금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Blue 색상은 시원하다 등의 심리적 온도감을 유          

발하는 대표적인 한색계열이지만 심리적 진정을 유도하는 색으      

로 환자복에 적합한 색이라고 할 수 있다(Jang et al., 2009).         

더불어 환자복에 적용된 패턴의 배열은 한 방향 패턴을 적용하        

고 있으며 레터링의 구조도 고려대학교병원과 마찬가지로 단순      

한 형태를 띠고 있어 시인성이 높다.

3.1.6. 서울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의 환자복 문양과 병원 CI의 테두리 디자인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안에 표현된 레터링이 차이를        

보인다. 병원 환자복에는 서울성모라는 레터링이 적용되어 있      

으나 병원 CI에는 양식화된 모티프의 가톨릭이라는 레터링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레터링 모두 white 바탕에 blue         

계열로 테두리와 레터링이 새겨져 있어 뛰어난 주목성과 환자       

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서울성모의 레터링 구조 역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여 가독성       

이 높다. 또한 분석대상 중 유일하게 45°의 2방향 패턴을 적용         

하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된 2방향 패턴은 상/하 또는 좌/우의        

2방향 패턴과 달리 유동적인 리듬감이 느껴진다. 

3.1.7.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문양은 병원 CI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나       

타낸다. 환자복에 적용된 문양은 2방향 패턴으로 추상적 모티       

프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병원 CI는 반듯하게 적힌 레        

터링을 중심으로 아산을 나타내는 A가 함께 형상화되어 있다.       

더불어 환자복에 표현된 문양은 동일한 톤에서 저명도의 blue       

와 green 색상을 사용하여 톤인톤(Tone in tone) 배색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3.1.8. 세브란스

세브란스 환자복 문양의 모티프는 한글과 영어로 되어있는      

병원명과 양식화된 형태의 십자가 문양으로 모티프가 구성되어      

있으며 십자가 문양은 중명도/중채도의 green 계열 색상으로 된       

양각의 느낌과 white 색상의 음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음        

각의 십자가 문양의 바탕에는 gray 색상의 기하학적인 문양과       

함께 어우러져 음각의 느낌이 더욱 도드라진다. 또한 병원의       

CI와 동일한 레터링과 색상을 사용하여 일관된 병원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레터링의 구조도 명료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       

적인 측면을 배제한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으며, 패턴 사이의 일        

정 간격을 둔 2방향 패턴을 적용하여 가지런히 배열하였다. 특        

히 white의 바탕색 위에 탁한 톤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의 토널(Tonal) 배색효과를 이끌어내고 있      

다. 이는 환자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감성적 측면        

을 고려한 문양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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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의 환자복 문양과 병원 CI는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이는 경희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병원 이미지를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병원을 알리고 인지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심적 안정감을 유발하는 blue         

계열의 레터링과 이와 유사한 색상으로 십자가 문양을 사용하       

여 동질화를 유발하는데 이는 일관적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유       

리하다(Jeon & Yoon, 2016). 또한 중앙대학교병원의 사례에서      

보이는 문양의 통일과 2방향 패턴, 톤온톤(Tone on tone) 배색        

은 환자로 하여금 심신을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주는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레터링 구조에서 장식적 요소를 가미하여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활기찬 인상을 가미하였다.

3.1.10.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복 문양 디자인과 병원 CI가 일치하      

지 않는다. 양식화 모티프와 레터링으로 구성된 문양 디자인을       

살펴보면 바탕색 white를 제외하고 strong tone에 가까운 네       

가지의 색상이 함께 접목되어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환자복 문       

양에 사용된 strong tone에 가까운 색상은 차분하면서도 강인       

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동일한 톤에서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톤인톤 배색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색이 가진 특성과 다른 새로        

운 지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Shin & Park, 2017). 다         

채로운 색상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패턴의 배열은 2방향 패턴       

으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의 이니셜로 표현된 레터       

링 구조도 장식적인 부분을 배제한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

3.2. 종합적 논의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10곳의 환자       

복 문양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환자복 문양 디자인         

형태는 크게 모티프와 패턴, CI와의 연관성으로 나누어 각각       

세 가지의 세부 카테고리를 분류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모티프      

는 형태, 종류, 색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패턴은 배색, 배열, 레        

터링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환자복의 모티프 형태를 보면 간소화한 형식의 양식화 모티       

프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10곳 중 8곳에 이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식화된        

모티프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한 형태는 레터링으로 총 6곳        

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레터링의 형태는 독자적으로 쓰       

이지 않고 다른 형태의 모티프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       

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병원의 이름 및 약어를 활용한 레터링         

은 병원을 알리는 역할과 환자의 소속을 명시하는 두 가지 역         

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건국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      

에서 기하학 모티프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서울아산        

병원은 유일하게 추상적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       

희의료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곳에서는    

두 가지의 모티프 형태를 접목하여 각각의 모티프 형태가 지닌        

장점을 배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복 문양에 적용        

된 모티프의 종류를 살펴보면 병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십자       

가가 3곳에서 발견되었고, 스트라이프, 일러스트레이션, 레터링     

도 병원을 상징하는 형태로 적용되어 있었다. 특히 일러스트레       

이션과 레터링의 경우 병원 로고 및 CI를 적용한 사례가 6곳         

에 달하였고,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모티프의 색상은 다채롭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white, green, blue, gray 계열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국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pink와 yellow 색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경희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green 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상을 환자복의 바탕색으로 사용하여 white 색상의 모티       

프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가시성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환자복의 바탕색이 white 색상인 경우 채도가 높은 색        

상을 문양색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문양의 모티프를 패턴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먼저 패턴의 배색효과를 살펴보면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     

원, 경희의료원처럼 환자복의 바탕색이 유색일 경우 바탕은 채       

도를 낮추고 패턴은 채도를 높여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         

였다. 이 밖에도 토널 배색, 톤온톤 배색, 톤인톤 배색, 도미넌         

트 배색 등 다양한 배색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건국대학        

교병원에서는 동일색상의 명도배색 및 보색관계의 반대배색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의 병원에서는 환자복 바탕색으로       

white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 명도대비에 따른 배색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흰 바탕색을 사용하는 6곳의 병원에서         

는 고채도 및 중채도, 중명도 또는 저명도의 blue, gray 계열         

색상으로 패턴을 구성하여 명료성을 확보한 반면 한양대학교병      

원은 유일하게 고채도의 blue, pink, yellow 색상을 사용하였다.

환자복에 레터링을 사용한 병원은 총 6곳으로 레터링의 구       

조를 살펴보면 뼈대를 중심으로 모듈화 된 스킨으로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병원명과 CI를 활용한 레터링이 대부분이기에 레      

터링의 내용을 이미지화하거나 서체를 왜곡한 표현은 지양하고,      

전달하려는 내용과 레터링의 시각요소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통      

합되도록 과도한 장식적 요소는 배제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        

었다. 또한 패턴 배열방식은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방향 패턴을       

제외하고 모두 2방향 패턴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모티프의 색상 또는 형태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패턴의 배열이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I        

와의 연관성 부분을 보면 총 6곳의 병원에서 동일한 형태를 접         

목하거나 변형 또는 생략 등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복 문양 디자인은 병원을 알       

리기 위한 기능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이 두드러진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자가 소속된 병원을 인지하는데 용이       

하도록 양식적 모티프와 레터링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시인성이 크게 부각되어 있었다. 이는 환자의 심리적 효과와 디        

자인의 심미적 측면이 심도 있게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        

다. 즉 국내 환자복에 적용된 문양은 병원을 나타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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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복이라는 특         

수의복이 갖는 상징성은 환자 본인이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존        

재라는 소속감과 더불어 본인이 환자임을 인지하도록 함과 동       

시에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부각시키는 기능적 측면을      

갖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환자복의 문양 디자인은 병원 로         

고를 삽입하여 소속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병원의 상징성이 크게 부각될 뿐 환자의 정         

서 상태를 고려한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Table 2. Analysis of hospital gown pattern design

Hospital
Picture of 

gown

Classification criteria

Motif Pattern Connectivity 

with 

corporate 

identity
Configuration Type Color

Color 

arrangement
Array

Lettering 

structur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Top

(men)
Geometrical Stripe

19-4052 TPX Classic Blue, 

14-4320 TPG Baltic Sea, 

12-0645 TN Lemon Tonic, 

11-4604 TPX Bailowing 

Sail

Dominant 2way

Top

(women)
Geometrical Sripe

19-1555 TPG Red Dahlia, 

14-2808 TCX Sweet Lilac, 

12-0645 TN Lemon Tonic, 

11-2309 TPG Petal Pink

Dominant 2way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Stylistic Illustration

15-5711 TPG Dusty Jade 

Green, 11-0601 TCX Bright 

White

Brightness 2way Illustration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Stylistic, lettering Illustration 17-1500 TPG Steeple Gray Brightness 2way Frame, skin Illustration

Samsung 

medical 

center

Stylistic. lettering Cross
15-6316 TPG Fair Green, 

11-0601 TCX Bright White
Brightness 2wa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ylistic. lettering 19-4057 TPX True Blue Brightness 1way Frame, skin Illu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Stylistic. lettering
19-3962 TCX Surf the Web, 

17-1501 TCX Wild Dove
Brightness 2way Frame, skin

Lettering, 

illustration

Asan 

medical 

center

Abstract Illustration
19-5212 TPG Darkest 

Spruce
Brightness 2way

Severance 

hospital
Stylistic. geometrical Cross

18-5102 TPX Brushed 

Nickel, 19-5320 TPX 

Ponderosa Pine

Tonal 2way Frame, skin
Lettering, 

color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tylistic, lettering Cross

19-3864 TCX Mazarine 

Blue, 14-4320 TCX Baltic 

Sea

Tone on tone 2way
Frame, skin, 

decoration

Lettering, 

motif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Stylistic, lettering Illustration

19-3963 TCX Sodalite 

Blue, 16-2124 TPG Pink 

Carnation, 14-0766 TPG 

Sulphur, 14-4611 TPX Gulf 

Stream

Tone in tone 2way Fram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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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현재 국내 환자복 분류는 일반환자복, 요양환자복, 치매환자      

복 등 질병의 상황에 따라 구분되거나 소아환자복과 성인환자       

복처럼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환       

자복 디자인의 개발 방향을 보더라도 심미적 측면은 배제된 채,        

치료 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기능적 디자인에       

국한되어 있다. 더불어 국내 병원 환자복의 문양 디자인도 병        

원을 상징하는 로고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획일       

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환자의 정서적 안정감이 고        

려되지 않고 미적 취향이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복 디자인에 적용된 문양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인적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미적으     

로 우수한 환자복을 디자인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복식에 있어 문양이 미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요소이자 상징       

적 사고의 산물로 표현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병원       

환자복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다소 획일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       

루고 있어, 환자의 정서적 안정감이 고려되지 않고 미적 취향        

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색채 역학(Color       

dynamics)을 기반으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두 가지 색 이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융화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레피티션       

(Repetition) 배색이나, 비슷한 색 또는 톤의 조화 속에서 편안        

함을 유발하는 카마이유(Camaieu) 또는 포카마이유(Faux    

camaieu) 배색기법 등을 활용하여 환자복이 갖는 특수성을 고       

려한 문양 디자인에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병원이라는       

공간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서로       

에 대한 신뢰와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바탕이 될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Red, orange, yellow 등의        

장파장 색상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기쁨과 희망찬 에너지를       

전달하여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러므로 난색계열을 문양 색상에 사용한다면 환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장기입원환자의 경       

우 병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복을 착용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편        

안함과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정        

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평안, 안정’ 등의 심리          

적 속성을 갖는 green 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여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효과적인 색채 계획은 환자의 육체적 안락함과 정서적 안정       

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는 병        

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환자복을 제작한다면 안전성, 쾌적성, 명       

료성 등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우수한 환자복을       

개발하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계획 및 병의 경중도에 따른 환자복의 문        

양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이는 3장에서 국내 상급종합        

병원의 문양 디자인 분류 기준에 활용한 모티프의 형태와 종류,        

패턴의 배열과 레터링 구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이 연        

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환자를 대상으       

로 현재 환자복 문양 디자인에 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문양         

에 관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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